
남 계 경색 면 풀려면

병규 현대경 연 원 경 연 본 장

안타깝게도 남북한 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단된 강산과.

개성 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개성공단마 자.

유로운 통행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실 된 남북간 신뢰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는 느낌이다 향후 참여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긴장. PSI

도는 더욱 높아질 망이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반응을 나타

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한 강경 응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상의 여지.

는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주변국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이다 유엔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독자 인 북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국과 러시아는 역시나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이다. .

긴장고조 계속되면 남북한 모두 경제 타격

주변국들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반도에는 북한을 심으로

상과 긴장 고조라는 이 양상이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는 새.

로운 상 테이블이 마련될 망이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 북한이 더 이상.

군사 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동 문제와 경제난에 착한,

미국은 북한과의 갈등을 확 시킬 여유가 없는 것으로 단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갈등과 립 양상이 보다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난과 외교 고립을 해소.

해 있는 상 당사자로 미국을 선택하고 남한에 해서는 감정을,

노골 으로 드러내는 양면 략을 구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의 긴장감.

조성은 북미 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남한 역시 특별한 명분이 없이 당장 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이다 결국 로켓 발사 이후 북미 간 상이 진 되는 동안 남북한은 오히려.

립 계가 심화되는 불안한 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지난 년 노동 호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남한을 배제한 북90 1

미 간 타 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기세 다툼으로 인해 남북간 갈등은 더,

욱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남북한의 극단 치 상은 북한에게 심 한.

경제 인 타격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외신인도와 국가 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남북 간의 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상생 계를 구축해 나

가기 해서는 지 부터라도 남한이 주도권을 갖고 북한과 서로 신뢰감을

쌓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남한은 북한보다 배나 큰 경. 30

제 규모를 지니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선도UN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해서라도 남한은 북.

한과 더불어 지내야 한다 남북한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양측간에 형.

성된 오해와 불신을 진 이라도 해소해나가기 해서는 인도 감성 미

래지향 차원의 교류만큼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

월 종기 앞두고 비료부터 지원하자5

우선 한 십자사가 나서면 어떨까 싶다 십자는 특정 정부와 계가 없.

는 국제단체로서 쟁 에도 국에 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의 첫번째.

사업으로 월 종기를 앞두고 월까지 북한이 으로 필요로 하는 비5 4

료를 무조건 보내는 것을 추진했으면 한다.

두번째로는 사심없는 모성애를 지닌 여성단체들이 거들어야 한다 양상태.

가 나쁜 북한의 유아 돕기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여성들이 앞장서

는 것이다.

세번째는 장기 으로 남북한 후손들의 번 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을 찾

아야 한다 이 의 표 인 분야가 녹색성장이다 민간 차원의 북한에 나. .

무 심기 운동을 확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신뢰 기반이 자연스럽게,

복구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